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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한국문화원, 2019 LA Art Project 5:
‘제51회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전’ 개최

민족학교,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숍
21일 풀러턴 사무실 ... “한인 권익 향상 위해 적극 신청 해야”

LA한국문화원(원장 박위진, 이하 문화원)은 2019

년 9월 전시로‘제51회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 정

기전 (The 51st Annual Exhibition of Korean Artists 

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)’를 열고 있다. 9

월 20일(금)까지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

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남가주미술가협회 소속 63명

의 회원들이 출품한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다.

 

문화원 측은“오랜 세월 이민 문화와 함께해 온 남

가주한인미술가협회는 1964년 발족하여 정기전 외

에 회원들의 그룹전과 타민족과의 교류와 화합을 위

한 그룹전, 차세대의 젊은 작가들을 발굴 및 격려를 

위한 대학 공모전 등 미주한인작가들의 작품 활동과 

전시를 적극 지원해 왔다.“며“해를 거듭할수록 젊은 

작가들의 수가 늘어가면서 원로작가와 중견작가, 신

인작가들이 함께 어우러져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

있다. 특히 젊은작가들의 신선한 작품부터 원로작가

들의 성숙미 넘치는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을 이번 전

시에서 접할 수 있다.”고 전했다.

박위진 원장은“남가주 한인 미술가들의 큰 잔치인 

이번 전시회는 미주 내에서도 전통 있고 규모 있는 전

시회로 꼽힌다. 이 전시회를 통해 한인 작가들이 이

민족학교가 오는 9월 21일(토) 오전 9시부터 오후 5

시까지 민족학교 풀러턴 사무실(620 N Harbor Blvd., 

Fullerton, CA 92832)에서 오렌지카운티 거주 한인을 

위한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숍을 개최한다. 이 행사에

서는 시민권 신청서 무료 작성과 저소득층을 위한 이

민국 수수료 면제 신청이 함께 진행된다.

 

무료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8살 이상으로 영

주권을 취득한 지 4년 9개월 (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

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2년 9개월)이 지났으며, 최근 5

년간 2년 6개월 (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

한 경우는 1년 6개월)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. 

참석을 위해서는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. 예약과 동

시에 무료 시민권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에 대한 

민생활 속에서 예술을 지켜가고, 부단한 열정과 노력

으로 작품들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.”

고 말했다.

 

미셸 오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 회장은“올해로 51

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정기전에는 90여 명의 회원 작

가 중 63명이 참여해 작가들의 참여율도 높으며, 어느 

해보다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.”며  많은 분

들이 전시장을 찾아 작품도 감상과 더불어 작가들이 

노고에 대한 격려도 당부했다.

 

▶ 문의: (323) 936-3014

안내를한다.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경우, 이름과 전화번

호를 남기면 된다.

한편 민족학교에 따르면 2017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

득한 한인 이민자는 총 14,643명이며, 이 가운데 캘

리포니아 거주 한인은 총 5,057명이다. 같은 해에 총 

3,350명이 민족학교에서 시민권 상담을 받았으며, 이 

중 880명이 시민권 신청을 하였다. 

민족학교 측은“내년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맞

아 시민권 취득은 한인 이민자 권익 향상을 위한 필수 

과제”라며 자격이 되는 한인들은 적극적으로 시민권 

신청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.

▶ 문의: (714) 869-7624, www.krcla.org

 

한인 정창식 씨, 
풀러턴 시의원 도전

내년 11월 열

린 풀러턴 1지

구 시의원 선거

에 남가주한인

중앙상공회의

소장을 역임한

한인 정창식 씨

(사진)가 출마

한다.

정 씨는“지

난해 1지구 커

뮤니티개발 주

민위원회 커미셔너로 일하면서 많은 한인들이 시

의 도움이 필요할 때, 시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

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. 특히 영어에 취약한 한

인들은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난감

해 하는 경우도 목격할 수 있었다. 시의원에 당선

되면 지역 주민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

노력하겠지만 특히 한인을 포함한 소수계 주민의 

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.”고 출마를 결심하게 된 

동기를 전했다.

정 씨는 ●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●산불 대비

책 마련 ●도로 여건 개선 ●치안 문제 개선 등을 

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.

정 씨가 출마하는 풀러턴 1지구는 한인 밀집 거

주지역인 아메리지 하이츠를 포함하고 있다. 특히 

이 지역 전체 유권자 1만 3,895명 가운데 아시아

계 유권자 비율은 48.4%이며, 한인 유권자 수는 

3,331명(24%)에 달해 한인들이 결집한다면 한인 

시의원 배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지

고 있다.

이 지구 현역 시의원은 제니퍼 피츠제럴드 부시

장으로, 그는 내년 선거에도 출마해 정 씨와 승부

를 겨룰 예정이다. 이 외에도 필리핀계의 아넬 디

노 전 풀러턴 경제개발위원회 커미서너도 출마 여

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정 씨는“현재 선거캠프 구성에 주력하고 있다. 

올 연말쯤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.”라며 한인들의 

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.


